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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낫한 스님의 금강경

365일 부처님 말씀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불교사의 이해

유식30송

불교 수행법 강의

불교신행공덕

수행의 단계

대승입능가경 외

불교입문

새로나온 책

■<부처님과코드맞추기>(보각스님지음, 운주사,

8천5백원)= <승가>지 편집장을 지내기도 한 반야사

주지 보각 스님의 산문집. 개인적인 감회를 담은 1부

‘함께 가세 진리의 저 언덕에’와 불교 교리를 풀어쓴

2부‘법등명 자등명’, 미국에서의 포교활동을 그린 3

부‘굿모닝 워싱턴’을 통해 방대하고 풍부한 부처님

의‘코드’를알기쉽게풀어주고있다.

■ <불교문예 25호>(현대불교문인협회 엮음, 8천

원)= 2004년 봄호. 제9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와

불교문예 신인상 수상자의 작품과 수상소감을 만날

수 있다. 기획특집으로는 조지훈 시인의 대표시선과

문학평론가 김선 씨의 시인론‘불교정신의 수용을 위

한탐색’을담았다. 

■ <산정만리>(한상철 지음, 삶과 꿈, 1만원)= 은행

지점장 출신 산악인인 지은이의 세 번째 산(山) 소재

시조집. 인도 강고트리, 중국 부용산, 몽골 뭉크하이

얀, 일본 후지산, 남미 안데스 등 외국의 산을 소재로

삼은작품120여편이담겨있다.

■ <병을 부르는 말 건강을 부르는 말>(바바라 호버

맨 레바인 지음, 박윤정 옮김, 샨티, 1만5천원)= 몸에

대한말과마음의중요성을일깨워주는책. 32세에뇌

종양에 걸렸던 지은이는 매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수백 가지의 표현들을 제시하고 이런 생각

들이어떤식으로병을만들어내는지를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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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97-2460 도서출판

『선문염송』은 세계 최대의 공안집으로서
1,454칙의 본 공안마다 여러 선사님들의 법
문과 송이 딸려 있다. 역저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는 선문염송 매 칙마다 도움말과 송으
로 취모검을 휘둘러 법문의 참 의중이 숨어
있는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 www.zenparadise.com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4권 출간 >

“불교는어렵다.”

이말을‘부처님가르침이어렵다’

거나‘불교사상이 난해하다’는 뜻으

로 읽어서는 안된다. 2천5백여 년을

이어오며 다양한 철학과 사상, 문화

를 포용하고 발전을 거듭해온 불교

를‘쉽게’알기어렵다는하소연으로

이해하는것이마땅할것이다. 

그런데‘불교를 하룻밤에 읽는

다’니? 자연히<하룻밤에읽는불교

>를 펴낸 소운 스님(사진)의 이력을

먼저 살피게 된다. 스님은 1984년

불교를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

어동국대선학과에입학한후20여

년의 수행기간을‘불교 공부’에 쏟

아부었다. 일본동경대와미국하버

드대에서 공부한 스님은‘하버드대

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 최초

의 비구니 스님’이 됐고, 현재는 동

국대불교문화연구원에서연구원으

로근무하며공부를계속하고있다.

“제가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는

온통 한문과 어려운 문장투성이인

책 때문에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는‘쉬운’불교책을

쓰자는마음이간절했습니다. 한권

의 책에 불교의 모든 것을 담을 수

는없지만불교를전혀모르는사람

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포

인트만을추려서담았습니다.”

책에서는 불교의 역사와 사상을

개괄적으로살피고있다. 인도와중

국, 한국, 일본, 티베트 등의 불교역

사를 시대순으로 차근차근 설명한

뒤 불교사상을 초기불교, 중관사상,

유식사상, 화엄사상, 선사상 등으로

분류해 핵심만 풀어 썼다. 각 시대

와 사상의 주요 사건에는‘10대 뉴

스’와‘역사메모’를 따로 두었다.

100여 장에 달하는 사진과 지도, 도

표등을덧붙여핵심개념을체계적

으로이해하는데도움을준다.

하지만 스님은 이 책을 쓰며 한

국불교의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

다고말한다.

“불교개론서를 쓰기 위해 관련

서적들을 수소문 했는데 66권의 참

고문헌 중 한국 사람이 쓴 책은

20%를 넘지 않았습니다. 한국불교

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집중적인 외

국어 교육시스템 확립과 후학들을

위해 작은 연구 성과라도 차곡차곡

쌓아가는 학문풍토가 필요하다는

것을절실히느꼈습니다.”

‘공부가 수행’이라는 스님은 요

즘 서울 성북동 약사암에 기거하며

일본 원로불교학자 마가오 가진이

쓴 <중관과 유식>을 우리말로 옮

길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불교 발

전을 위한 초석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준비인셈이다. 

“종교는 지식, 앎 자체보다는 그

것을 실행에 옮겨 정체된 삶을 바

꿀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

다. 이 책이 자기 삶을 좀더 새롭고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매개

체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여수령기자 snoopy@buddhapia.com

국내 첫 하버드 박사 비구니 스님

불교 역사∙사상 알기 쉽게 정리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지음

랜덤하우스중앙 / 1만원
짧게 읽어도 이해는 길고 명쾌

<내 안의 깊은 계단>과

<인도 기행> 등의 작가 강

석경(53) 씨가 5년만에 신

작소설을냈다. 죽음을앞

둔 화가의 치열한 예술혼

을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의

제목은 <미불(米佛)>. ‘쌀

한톨만한 불성을 지녔다’

는 뜻의‘미불’은 주인공

인 화가 이평조가 젊은 시

절 불가(佛家)에 몸담았을

때받았던법명이다. 

미불은 수묵 중심의 기

존 동양화를 거부하고 색

채와 구도로서 한국화의

독특한 경지를 꽃피워온

화가다. 어느 날 화가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미

불은 혜초의 구도행각을

떠올리고 딸과 함께 인도로 향한다. 자신이

‘그림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구도(構圖)

를 찾기 위한 구도(求道)의 길에 오른 것이

다. 그는 인도에서 성(聖)과 속(俗), 미와 추,

완전과 불완전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해답

을 구하는 체험 끝에 자신만의 색채와 구도

를 완성하고, 귀국 후 제2의 전성기를 구가

한다. 그러나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식도암

진단을 받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동거녀 진

아는 생활고에서 벗어나려는 심사로 그의

그림들에 가압류 소송을 낸다. 주인공이 자

신이 토한 피로 그림을

그리는 마지막 장면을 통

해 지은이는 과학철학자

이자 시인인 가스통 바슐

라르의“위대한 예술가

의 참다운 운명은‘일의

운명’이다”라는 말을 선

연히그려보이고있다. 

이화여대 조소과를 졸

업한 후 30여 년 가까이

‘예술가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삼아온 지은이는

이 작품에서‘어떤 삶의

고난도 진정한 예술혼을

꺾을 수 없다’는 믿음을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삶의 강렬한 근

거로서 에로티즘을 추구

하는 노화가는 칠순에도

정념을 끊지 못하는 벌거숭이 인간이지만

화폭 앞에선 구도(構圖)로써 제왕처럼 완

전을 지향하는 미불은 완전과 불완전, 미

와 추, 예술가와 범인의 경지를 모두 보여

준다”는 것이 주인공 미불에 대한 지은이

의 설명이다. 

90년대 초 인도에서 2년여 머물다 귀국

한 뒤 10여 년 전부터 경주에서 집필활동

을 해오고 있는 지은이는 올 가을쯤 에세이

<경주산책>을 펴낼 예정이다. 

여수령기자

“만해 한용운의 시는‘부재

(�在)하는 님’에 대한 인식 혹

은 자각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는 님이 부재하는 비극

적 현실을 한국의 근대적 현실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자기완성의계기를찾았다.”

한국 근대시의 정서적 구조이자 근대적 서정의 원천

을‘현실속에서부재하는님’으로파악한연구서가출

간됐다. 대원과학대정우택(42) 교수가펴낸<한국근대

자유시의 이념과 형성>은 1900년대에서 1920년대 중

반까지 한국에서 근대 자유시가 형성되는 과정과 근대

자유시가갖고있는이념의체계화를시도하고있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한국근대시는 근대적 삶에서

생겨나는 충돌과 속력을 시적 창조의 에너지로 전화

하는데서 확립됐다”며“이러한 관점에서 지은이는 한

국 근대시가 이상화, 김소월, 한용운에 이르러 비로소

성취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1926년 발표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근대 자유시의 방향을 제시한 작품이

라고평가하고있다.

네 컷 만화에 부처님의 가르

침을 담은‘선(禪) 만화’<그래

서 어쨌단 말인고>가 다시 번역되어 나왔다. 지난

1986년 <스님들이 보는 만화책>(우리출판사)으로 국

내에 처음 소개돼 큰 인기를 끌었던 이 만화는 이오안

나 살라진이 네덜란드 잡지 <우주(Cosmic Paper)>에

‘Zen Comics’라는제목으로연재했던것이다. 

만화에는 알

듯 말 듯한 제자

와 노스님의 선

문답을 통해 단

순하면서도 심

오한 불교의 가

르침을 전하고 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제자는 선

(禪)을‘알음알이’로만 이해하려다가 노스님의 한 마

디에 번번이 허를 찔린다. 노스님의 가르침은 간단하

고때론익살스럽지만‘이순간에당신에게남은것이

라고는 웃음뿐이로다’, ‘네 부모의 미생전(未生前)에

는 무엇이 네 얼굴이었더냐?’등의 말은 마음속으로

몇번이고되새겨보게된다.

죽음도 꺾지 못한 피끓는 예술혼 ‘님의 침묵’근대시의 출발이었다

익살과 웃음이 퍼지는 禪

미불

강석경 지음

민음사 / 9천원

한국 근대 자유시의…

정우택 지음

소명출판사 / 1만6천원

칠순 노화가를 통해

완전과 불완전∙미와 추

극과 극 오가는 모습 그려
그래서 어쨌단 말인고

이오안나 살라진 글∙그림

안정효 옮김

들녘 / 7천원

동의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초보, 중급) -
생생활활피피아아노노(초보 누구나 가능)

�찬불가, 가곡, 가요 강좌번호 108번

�찬불가 합창단 반주 및 법회 반주

예술적인 고급 연주법 및 째즈(고급): 연연주주용용 피피아아노노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교사, 사찰 반주자

강좌번호 109번

동의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TEL:(051)890-1947~8 FAX : (051)890-1949

http://www.educate.dongeui.ac.kr E-mail:educate@dongeui.ac.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권상무 교수 H.P : 011-342-8215

수시모집 12주-주1회 �300,000

1:1 렛슨∙눈높이 교육

지도교수 권 상 무
�방송 피아니스트

�필라델피아 음대 음악박사-편곡

�“크로스 오버”오케스트라 지휘자

종각대법종불사동참바랍니다

대한불교삼론종 은성사 주지 법륜 합장

은성사 종각 대법종 불사 후원회 회장 조영희(신도회장) 합장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옥동 139 은성사

전화: 063)561-1826 / 561-1783. 011-634-4498.019-501-1826

귀의삼보하옵고,
인연있는종각, 법종불사에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고무량공덕지으시기바랍니다.

옛 신라에는 국운이 기울자 황룡사 9층 석탑

을 세워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뤘고, 고려인

은 호국의 일념으로 8만대장경을 조성하여

외세의침입으로부터구원을받았습니다. 

이렇듯 은성사 법륜스님은 옛 신라인과 고려

인의 진솔한 마음과 정성을 이어받아 3만 3천근 대 법종 탁발 불사를

시작하여세계적으로는불안한핵테러의공포를소멸하여인류가평

안하도록 하고 국내로는 정치적 불신과,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하

여고통받는중생의고뇌와아픔을소멸하고자합니다.

이번 대 법종 불사가 원만히 예정대로 성료되는 2005년은 우리민족

이새롭게도약하는해입니다.

2005년 을유년은 해방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일제치하 36

년의 고통과 설움에서 해방을 맞이 했듯이 삼천리 강산에 삼천만 중

생이새로운희망을맞도록불제자님들의적극적인동참으로이뜻깊

은불사가원만히회향되기를기원합니다.

모든 업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공덕의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액에상관없이정성껏동참바랍니다.

◆ 농 협 521013-56-014321

◆ 광주은행 148-121-656943 (예금주 : 한칠성)

※입금하여주시고성명, 주소, 생년월일시를은성사로알려주시면

대법종및동판에이름을각인합니다.  참여한불자님들의공덕이

만세에빛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성사 주지 법륜

전국 사찰 주지스님께

드리는 호소문 !!
귀의삼보하옵고,

중생교화와가람수호에얼마나노고가크십니까?

모진 추위와 굶주림으로 힘겹게 겨울나기를 하고

근근히 봄을 맞고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 생필품

(잠바, 내의, 신발, 치약, 칫솔등)을모아보냅시다.

윤 2월 예수재, 49재 등 각종 재에서 사용

하신 옷가지와 생필품을 태워버리지 마시고

모아서 평불협으로연락을 주십시오.

예수재와 천도의 참된 공덕을 인간방생으

로 회향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대표전화 1544-0408

전 송 02)741-9347

이 메 일 bubta@orgio.net

136-0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74번지

(사)조 국 평 화 통 일 불 교 협 회 이사장 정 인 악
회 장 법 타

북한사리원금강국수공장 후 원 회 회 장 김 도 현

나무통일보살마하살

북한 동포들에게

따뜻한 동포애를 전합시다.

※ 보내주신 생필품은 당해 사찰의 이름으로
북한 동포에게 전달 됩니다.


